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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뒤 과수 탄저병 주의… 
병든 열매 따내고 즉시 방제 당부

-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사과·복숭아·단감 탄저병 발생·확산 위험 커져

- 비 그친 뒤 24시간∼늦어도 3일 내, 등록 약제 뿌리고 병든 열매 제거

- 경남·전남 등 호우 영향 지역 중심으로 예찰 강화… 수확 때 철저히 선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사과, 복숭아, 단감 등 과수에서 탄저병 발생·확산 

위험이 커졌다며, 철저한 예방 관찰과 함께 빠른 방제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5일 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은 경남 

206.6mm, 전남 71.5mm를 기록. 특히 경남에는 사흘도 채 되지 않아 평년 여름철 

강수량에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많은 비가 내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튀면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

균 포자가 주변 열매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 비가 그친 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 이미 감염된 열매에서 증상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어 특히 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비가 그친 뒤에는 과수원을 꼼꼼히 살피고, 탄저병 방제용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신속히 살포한다. 가능하면, 비가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방제하고, 늦어도 2~3일 안에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영향을 크게 받은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는 빗물에 

의해 병원균이 퍼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과수원 안팎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과는 ‘홍로’ 등 수확을 앞둔 품종을 중심으로, 복숭아는 수확 중이거나 

수확을 앞둔 만생종을 세심히 살핀다. 이때 탄저병 증상이 나타난 열매는 



발견 즉시 따서 과수원 밖에서 처리한다. 병에 걸린 채 떨어진 열매도 함께 

치워준다. 병든 열매를 그대로 두면 병원균 포자가 계속 생기면서 주변의 건

강한 열매로 병이 확산할 수 있다.

 수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탄저병 증상이 있는 열매는 건전한 열매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병든 열매는 유통·저장 과정에서 

주변 열매까지 부패시킬 수 있으므로 따로 모아 과수원 밖에서 처리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철 과수 병해충 발생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병해충 관리 정보를 신속

하게 제공하고 현장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세원 원예특작환경과장은 “탄저병은 눈

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주변 열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

기다.”라며 “큰비가 그친 뒤에는 과수원을 꼼꼼히 살펴 병든 열매는 바로 

없애고, 수확하기 전에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제때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최근 예찰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현재 사과 탄저병은 

경기 0.45%, 충남 0.47%, 전남 0.02%에서 확인됐으며, 복숭아 탄저병은 

경기, 충북 0.11%, 전남 1.23%, 경북 0.09%, 단감 탄저병은 경북 0.48%, 

경남 0.11%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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